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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아닌 ‘민심’ 이다....
응답자 70% 직무재설계 부적절

   KBS내 직무 천 개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무재설계안이 KBS 구성원들로부
터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언론노조 KBS본부는 [긴급 경영진단]의 첫번째 순서로 
직무재설계(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온라
인 설문에 3월 2일 14:00 기준 3백명 넘는 조합원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이번 설문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KBS의 사람과 직무를 조정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의견 수렴과 비전이 결여된 

이번 직무재설계는 매우 부적절하다.
하려면 제대로 하라!"

   선택과 집중, 대안도 대책도 없는 직무재설계 부적절 70% 압도적

   이번 직무재설계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혁신추진부의 직무
재설계를 평가해주십시오”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42.4%)가 ‘매
우 부적절하다’라는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응답은 ‘부적절하다’는 평가
를 더하면, 조합원 10명 가운데 7명(69.2%)이 혁추부의 직무재설계안에 대해 부정적
인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매우 적절하다’는 응답은 6.2%, ‘적절하다’는 응답은 12.1%에 그쳐 긍정 평
가를 모두 합쳐도 채 20%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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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재설계(안)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7%가 대안이나 대비책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선택과 집
중에 대한 원칙 없이 설계되었다는 지적도 50%에 달했습니다.
 

   “직무재설계 논의 과정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3개 복수응답)”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장기적이고 전문성 있는 의견 수렴과정 부족’ 즉 미흡한 완성도가 가장 
많이 지적(77.1%)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장 등 경영진이 직무재설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 ‘현재 현장 구성원들
의 고충 상황 외면’ 등도 65% 안팎의 응답자들이 공감했습니다.



‘직무 조절 필요성’ 원론적 공감... 현장 의견 들어 제대로 설계됐어야

   지난해 7월 KBS본부차원의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KBS본부 조합원들이 직무 
조절을 통한 혁신을 원천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긴급설문조사에서도 “KBS의 사람과 일(직무)를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
다고 보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77%(매우 필요하다 31.8%, 필요한 편이다 45.2%)가 
동의했습니다. 

   ‘직무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10.7%에 그쳤습니다. 적어도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10명 중 8명은 ‘직무를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직무재설계의 방향과 완성도였습니다. 직무재설계를 하려면 ‘잘’ 해야 했습
니다. 직무재설계의 목표지점 역시 ‘직원 수 천 명 감축’과 같은 일차원적 고민이 아
니라, 공영방송의 역할과 조직 효율성 등에 대한 다층적 고민 아래 만들어졌어야 합
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직무를 재설계한다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3개 복수응답)이라는 질문에 대해 ‘사원 수 감축 등 효율성 강화’를 꼽은 응
답자는 9.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불필요, 비효율 업무를 줄이고 역량을 집중할 업무를 선별’(70.6%),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할 수단 마련’(64.9%)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KBS본부의 투쟁을 통과의례적인 ‘진통’으로 치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경고합
니다. 우리의 요구와 여론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사측은 더 큰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전향적인 
자세로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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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KBS를 만드는 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